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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서울 생활임금 도입취지 고려해 원 전년보다 2023 11,157 , 3.6%↑

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년 생활임금 2023 11,157 . 2022

원에 비해 오른 것으로 년 최저임금인 원보다 원 10,766 3.6% 2023 9,620 1,537

많은 약 수준이다 년 생활임금은 도입 취지를 고려해 최저임금과의 116% . 2023

격차를 최소화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인상, 19 

률을 최소화하였던 년과 년보다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2021 2022 . 

서울시 생활임금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개 광역지자체의 중간 16

수준인 번째이다6 .

최저임금과 격차 급격한 물가상승 감안해 올해 생활임금 개 안 제시, 3

년 생활임금위원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안은 총 개이다 안은 최저임금과2023 3 . 1

의 격차로 인한 공공 민간 간 소득불평등과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개 - 3

안 중 가장 낮은 를 인상하는 안이다 안은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증가를 2.1% . 2

고려하고 서울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서울형 생활임금 기본 모형을 적용하되 

작년과 같이 빈곤기준선은 로 유지하였다 단 과도한 사교육비 적용 시 59.5% . , 

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어 사교육비는 제외하였다 안은 안과 같이 서울형 생활. 3 2

임금 산정방식에 최근 수치를 반영하면서 사교육비는 제외하되 빈곤기준선을 

로 적용한 안이다60.0% .

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금액 현실화 위한 산정식 개발 필요해

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분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년 기준 개 자치2023 23

구가 서울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는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, 

필요가 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 없으. , 

므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

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앞으로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 . 

다양화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표준가구를 몇 명으로 설정할지보다는 소비 지출 , ·

항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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